
47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

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

저녁식사를 하고 계셨어요.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

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. 예수님께서 일어나 

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. 그리고 물을 담아 제자들의 

발을 정성껏 씻겨 주셨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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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 

말씀하셨어요.

“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

발을 씻겨 주어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

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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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한복음 13장 1~20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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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우는 요즘 기분이 좋아요.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그림책도 

찾았고, 나를 사랑하시는, 보고 싶은 작은아버지도 만날 수 

있기 때문이에요. 남우는 다시 성경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

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

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.

‘사랑하면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이라도 씻겨 줄 수

 있나 보다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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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우는 오늘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아빠의 

발을 씻겨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

“우리 식구 중 최고인 아빠, 사랑해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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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 주세요.

누구의 발을 
씻겨 주었나요?

어떤 생각이 
들었나요?

얼만큼 
더러웠나요?

발을 씻겨 준 다음 
뭐라고 인사를 
받았나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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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?

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. 

편지를 쓸 수도 있고, 꼬옥! 안아줄 수도 있어요. 

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써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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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발은 더럽지만, 서로 깨끗이 

씻겨 주어요. 하얀 크레파스로 더러운 

발을 깨끗이 칠하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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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너희를 
사랑한것 같이 

너희도 서로 사랑하라
요한복음 13장 34절




